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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거래의 디지털화 ‘전자계약’ 도입
- 비대면 온라인 농지거래로 고객 편의 증진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

(www.fbo.or.kr)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

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

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공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들

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

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챗봇서

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

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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